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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성李德成, 1655 ~ 1704의 본관은 전주로 1677년숙종 3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82년숙종 8 춘당대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동

래부사·해주목사·병조참지·의주부윤·황해도관찰사·충청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덕성 초상>은 화폭의 길이 

167cm, 너비 99cm이며 앉아 있는 인물의 높이가 145cm인 대작이다. 화면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忠淸觀察使李公諱德成字得甫

畵像 完山人號盤谷乙未生甲申卒四十二歲時眞 이름은 덕성이고 자는 득보인 충청도관찰사 이공의 초상이다. 완산전주 사람으

로 호는 반곡이며 을미년1655년, 효종 6에 출생하여 갑신년1704년, 숙종 30에 사망하였으며, 42세 때의 진영이다.” 라는 화제가 적혀

있다. 

인물은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자세로 교의交椅에 앉은 모습이다. 높은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녹색 단령포를 입고 있다. 얼굴은 

가는 선묘를 사용했으며 홍조를 표현하고 명암을 살짝 가했다. 육리문肉理文은 없으며 수염이 길고 구불거리게 묘사되어 있다. 

비교적 가늘고 짙지 않은 먹선으로 윤곽과 의습선을 표현하였고 명암을 조금씩 가했다. 쌍학흉배는 밝은 녹색 바탕에 단정학

과 오색구름을 세필로 화려하게 그렸다. 삽화금대揷畵金帶도 정교하게 묘사하였으며, 짙은 먹으로 묘사된 교의를 덮고 있는 표

범가죽은 가늘고 구불구불한 선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정형화된 공신도상功臣圖像으로부터 보다 자연스런 형식으로 변

모해 가던 18세기 초엽의 정교한 작품으로 당시 초상화 연구에 중요한 사례이다. 

Yi Deok-seong (pen name: Bangok; 1655 - 1704) of  the Yi clan of  Jeonju, Gyeongsangbuk-do Province, held various 
government posts including Governor of  Dongnae-bu (present-day Busan), County Magistrate of  Haeju, Councilor to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and Governors of  Hwanghae-do Province and Chungcheong-do Province.
This large portrait, measuring 167cm in length and 99cm in width, portrays a seated figure of  145cm in height. With 
his face turned slightly to the left, Yi is dressed in official attire which consists of  a tall hat made of  black silk called 
osamo  paired with a round-collared green robe for government officials called dallyeongpo . This piece provides valuable 
material for studying portraits of  meritorious vassals of  the early 18th century, when such portraiture departed from 
long-held conventions and sought greater naturalness of  expression.

080 
반곡 이덕성 초상 
盤谷李德成肖像 
 Portrait of  Yi Deok-seong

작가미상 ｜ 조선 1696년 ｜ 세로 167.0  가로 99.0 ｜ 비단에 채색 

보물 제 1501호

Artist Unknown ｜ Joseon Dynasty (1696) ｜ L 167.0  W 99.0 ｜ Color on Silk
Treasure No.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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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배

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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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이 놓인 경상을 앞에 두고 화문석 위에 가부좌한 승려의 모습을 그린 고승진영이다. 좌안측면관左顔側面觀으로 우측으로 향

한 자세의 승려는 삼베로 만든 장삼에 붉은 가사를 덧입은 모습으로 왼손은 주장자拄杖子를 쥐고 오른손은 경상 위에 놓여진 책

을 잡고 있다. 안면은 붉은색의 옅은 선묘로 윤곽을 잡았고 삭발한 머리는 먹선으로 외곽선을 그렸다. 뿌리만 남은 머리털과 수

염은 붓을 세워 점을 찍듯 끌어올려 까칠한 느낌을 살렸다. 눈가부분은 붉은 색을 바림하여 생기를 주었으며, 입술은 짙은 홍색

을 전체적으로 칠하였다. 가는 선묘로 표현된 안면과는 달리 신체는 경직된 굵은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장삼의 소매부분 

외곽선은 굵은 먹선으로 과장되게 그리고 내부는 규칙적이고 획일적인 격자문을 채워 넣어 삼베올을 표현하였다. 장식적인 다

리가 달려있는 경상은 주장자와 동일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목리문木理文으로 채워져 있다. 경전經典으로 보이는 책의 표지 역시 

화려한 만자문卍字文과 초화문草花文으로 이루어져 장식성을 더하고 있다. 

전신평좌全身平坐의 고승진영상은 17세기 중반에 출현하여 20세기까지 이어지는 도상으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가 되면 세부

표현이 경직되고 형태를 과장하거나 장식성을 강조하는 요소들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 대선사의 진영에도 이러한 양식적 특징

이 잘 드러나 있다. 화면 향우측 상단에는 주색바탕에 묵서로 “선교양종양원도종정송암대선사지진영禪敎兩宗兩院都宗正松巖大禪

師之眞影”의 화제가 적혀있어 진영의 주인공이 송암선사松巖禪師임을 말해주고 있다. 향좌측 상단에는 주색바탕에 금색의 화기

가 있는데 만산거사晩山居士라는 인물이 기술하였다. 화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松巖長老 亦與余 有若乎 송암장로 또한 나와 같은데 어떤 인물인가.

陶靖節之於遠師 旣贊凌雲 繼爲之詞曰 도연명이 멀리서 스승 능운을 찬미한 데로 글을 짓자면

傑魁之質  淸淨之學 호걸중의 호걸 기질 청정한 학문,  

卓錫克終  緇林有光 탁월한 업적에다 불가의 빛을 발하네.

金水之巖  大冬寒松 금수의 바위이자 한겨울 소나무,

法雨不磨  慧月長照 무한한 불법 영원한 지혜의 빛.  

雖或示寂  汀肅髡輩 누가 적멸을 보여줄까 고요한 못가 이 스님 

歲舍重光 大淵獻 立春節 때는 신해년 입춘절   

晩山居士撰  만산거사가 찬하다. 

A portrait of  the Buddhist master Songam seated on a patterned mat with his leg crossed. Before the monk is a floor 
desk covered with books. The rigidity and exaggeration of  the details and special attention to ornamentation are 
characteristic of  the portraits of  Buddhist high priests in the 19th century.

081 
송암선사진영  
松巖禪師眞影 
 Portrait of  Great Master Songam

작가미상 ｜ 조선 19세기 말 ~ 20세기 초 ｜ 세로 107.3  가로 77.0 ｜ 종이에 채색

Artist Unknown ｜ Joseon Dynasty (Late 19th Century - Early 20th Century) ｜ L 107.3  W 77.0 ｜ Color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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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년숙종 17 7월 숙종이 교지를 내려 재신宰臣과 종신從臣들 가운데 일흔 이상의 노모를 모신 자에게 쌀과 비단을 하사하자, 병

조판서 민종도閔宗道, 1633 ~ ? 등이 왕에게 나아가 사은謝恩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경수연慶壽宴을 열었다. <칠태부

인경수연도>는 바로 이 경수연을 묘사한 그림이다. 현재 이 작품은 경수연 장면을 묘사한 그림, 경수연 참석자의 좌차座次, 민종

도가 지은 숙종에 대한 사은의 글인 「사전謝箋」, 권해權瑎, 1639 ~ 1704가 지은 「경수연도서慶壽宴圖序」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을 그린 이는 알 수 없으며, 글씨를 쓴 이는 강세황姜世晃, 1713 ~ 1791이다. 강세황은 권해의 증손 권조언權朝彦의 부탁으로 

1745년 좌차, 사전, 서문을 썼다. 경수연 장면을 도해한 그림은 세 장면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장면에는 일곱 부인을 비롯한 경

수연에 참여한 집안 부인들과 자손들이 그려져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장면에는 일곱 부인의 자손 및 하객으로 경수연에 참

석한 이들이 실내 및 차일을 친 야외에서 잔치를 즐기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첫 번째 장면에서 연회에 참석한 부인들이 

그려지지 않고 그들이 연회에 참석했음을 암시하는 돗자리와 상床만 그려진 것은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부인들의 경우와 달리 

여악女樂과 시녀侍女들은 모두 자세히 그려졌다. 연회 장면을 묘사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칠태부인경수연도>는 좌우대

칭을 따른 정면관 구성은 물론 건물 지붕의 상단 부분만을 가린 서운瑞雲의 도식적 표현, 그리고 소나무를 비롯한 수목들의 전

형적인 배치 등에서 16세기 이후 확립된 궁중행사도의 특징적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082 
칠태부인경수연도  
七太夫人慶壽宴圖 
 Birthday Feast for Seven Old Women

그림 작가미상 ｜ 조선후기

글씨 강세황(姜世晃, 1713 ~ 1791) ｜ 조선 1745년 ｜ 세로 54.3  가로 572.0 ｜ 비단에 채색

Painting Artist Unknown｜ Late Joseon Dynasty
Calligraphy Gang Se-hwang (姜世晃, 1713 - 1791) ｜ Joseon Dynasty (1745) ｜ L 54.3  W 572.0  ｜ Color on Silk

In the 7th lunar month of  the 17th year1691 of  his reign, King Sukjong r. 1674 - 1720 bestowed rice and silk upon officials 
who lived with their mothers of  seventy or more years of  age. The seven officials, including Minister of  Mmilitary 
Affairs Min Jong-do1633 - ?, presented themselves to the king to express their gratitude, and held a collective birthday 
feast for their mothers in the following month. The painting in this artwork captures three scenes from that feast, while 
the calligraphy consists of  the names of  guests listed in order of  seating; a note of  appreciation by Min Jong-do to the 
king; and a preface to the painting by GwonHae 1639 - 1704. While the painting is the creation of  an unknown artist, the 
inscriptions were executed by Gang Se-hwang 1713 - 1791.
The first painted scene shows individual tables and sitting mats prepared for the seven elderly mothers at the feast, while 
the other two depict their descendants and other guests enjoying the feast. It is noteworthy that the women, both the 
mothers and the guests, are absent in the first scene, reflecting the paternalistic ideals of  neo-Confucianism. Portrayed in 
their stead are the empty mats and tables, which only hint at their presence at the f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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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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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차 座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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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어전준천제명첩  
御前濬川題名帖 
Commemorative Album of  Paintings of  and Writings on the 
Cheonggyecheon Stream Dredging Project of  1760

작가미상 ｜ 조선 1760년 ｜ 세로 34.0  가로 21.5 ｜ 비단에 채색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77호

Artist Unknown ｜ Joseon Dynasty (1760) ｜ L 34.0  W 21.5 ｜ Color on Silk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7 of  Busan Metropolitan City

for their production in the preface or main inscriptions.

영조는 1760년 2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57일간에 걸쳐 준천공역濬川工役: 지금의 청계천을 정비한 공사 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

다. 공역이 끝난 후 영조는 자신의 행적과 공역에 참가한 공로자들에 대한 사은賜恩의 장면을 도해한 그림 및 준천 공사 후 개최

한 춘당대春塘臺 행사에서 자신과 여러 신료들이 지은 시 등으로 화첩을 꾸미게 했다.『어전준천제명첩』은 이때 제작된 계첩 중 

하나이다.

이 첩은 <준천소좌목濬川所座目>2면, <영화당친림사선도暎花堂親臨賜膳圖>2면, <수문상친림관역도水門上親臨觀役圖>2면, <어제御製

>2면, <어제 및 어제시>4면, 입시관원入侍官員 16인의 <사언시四言詩>16면의 순서로 총 26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천소좌목>2

면은 준천 공역을 총괄한 3정승과 실질 책임자인 제조提調 및 궁궐 안의 개천을 정비한 내준천당상內濬川堂上의 명단을 적은 것

으로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다. <수문상친림관역도>는 준천 공역이 한창이던 3월 10일 개천에 있던 두 개의 수문水門 중에서 홍

인문弘仁門 남쪽에 있던 오간수문五間水門 위에 영조가 행차하여 준천의 현장을 관람한 사실을 묘사한 그림이다. <영화당친림사

선도>는 공식적으로 준천 공역을 완료한 그 이튿날인 4월 16일 영조가 창덕궁 후원의 춘당대春塘臺에서 준천소 당상堂上과 낭청

郎廳 이하 패장牌將들에게 시사試射를 행한 뒤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이어 친정親政을 명하여 공로자들을 가자加資하는 

등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두 그림은 모두 비단에 그려졌다. 이어 실린 <어제>는 영조가 준천 공역에 

참가한 제신諸臣들에게 내린 글이며, <어제 및 어제시>는 영조가 춘당대 행사에서 ‘역力’자와 ‘국國’자를 운韻으로 하여 사언시四

言詩를 지은 뒤 입시入侍한 신료들로 하여금 이 두 글자를 운으로 하여 시를 짓게 한 내용을 적은 글이다. 마지막으로 춘당대 행

사에서 입시한 신료들이 갱진賡進한 시 16편이 실려 있다. 

 『어전준천제명첩』에 수록된 두 점의 그림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중 서문이나 발문에 왕의 명령에 의해 제작된 것임이 언급된 

가장 이른 예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때 함께 제작된 본이 캘리포니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아사미 컬렉션Asami collection을 

비롯하여 규장각에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박물관본은 위 두 본에는 없는 영조 및 춘당대 행사 참여 신료들이 지은 시를 포

함하고 있어 1760년의 준천 행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평가된다.   

In 1760, Cheonggyecheon Stream was dredged by order of  King Yeongjo r. 1724 - 1776 for a total of  57 days, from the 
18th day of  the 2nd lunar month to the 15th day of  the 4th lunar month. When the dredging was completed, Yeongjo 
commissioned the compilation of  a set of  albums containing paintings of  his activities during the public project and 
of  him bestowing honors and rewards to the vassals of  merit for their contributions, as well as a collection of  poems 
composed by himself  and his vassals at an event celebrating the end of  the project at Chundangdae in Changdeokgung 
Palace.
This book is one of  the commemorative albums for the event of  1760, and has special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contains two painted illustrations of  events during the dredging project: The King Supervising the Dredging of  
a Floodgate  and The King Bestowing Presents at Yeonghwadan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 The paintings are 
presumed to be the earliest examples of  documentary painting of  the Joseon royal court that mention the king’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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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당친림사선도 暎花堂親臨賜膳圖 어제어필 御製御筆

사언시 四言詩 (민백상閔百祥, 1711 ~ 1761) 사언시 四言詩 (홍봉한洪鳳漢, 1713 ~ 1778)수문상친림관역도 水門上親臨觀役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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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곤여전도  
坤輿全圖 
Hand-Scribed Copy of  Kunyu Quantu

작가미상 ｜ 조선 18세기 ｜ 세로 168.7  가로 388.2  

비단에 채색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114호

Artist Unknown ｜ Joseon Dynasty (18th Century)
L 168.7  W 388.2 ｜ Color on Silk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4 of  Busan 
Metropolitan City

<곤여전도坤輿全圖>는 예수회 선교사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중국명 

南懷仁, 1623 ~ 1688가 1674년 중국 북경에서 제작한 목판본 세계지도의 채색 

필사본 병풍 지도이다. 1674년에 간행된 <곤여전도>는 이후 1856년 중국 

광동廣東에서 중간重刊되었으며, 1860년에는 1856년의 광동본을 모본으로 

해서 조선에서 재간되었다. 1674년에 간행된 <곤여전도>는 다른 중간·재

간본 지도와 그 내용이 동일하지만, 지형·동물·선박 등의 모사가 좀 더 

정밀하고 주기의 프레임 장식이 보다 화려하게 그려진 점 등에서 다른 두 

지도와 구분된다.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된 이 지도들의 목판본은 현재 많은 수가 알려져 있지

만, 1674년 간행본을 필사한 지도는 부산박물관 소장본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마테오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 ~ 1610의 <곤여만국전도>가 

원 지도의 낙실·파손 때문에 혹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8세기 

관상감觀象監에서 2차례나 그 필사본이 제작되었던 예를 참고하면, 이 지도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곤여전도>는 크게 14개의 주기와 세계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14개의 주기는 각각 소제목과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계지도는 제 2 ~ 7폭에 걸쳐 그려져 있으며, 동반구와 서반구의 지도가 두 개의 원 안에 각각 그려져 있다. 지도에는 지명 외에 

각 대륙 및 국가의 자연 자원, 사람, 관습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짧은 글들이 해당 지역 근처에 적혀 있으며, 특히 남극대륙 안에는 

코뿔소, 낙타, 도룡뇽, 악어 등 실제 존재하는 혹은 상상의 동물들이 자세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바다 곳곳에는 고래, 해마, 인어

人魚 등의 바다 동물과 항해하는 선박들이 도해되었다. 

The illuminated manuscript on this folding screen is a hand-scribed copy of  Kunyu Quantu (Universal Map of  the 
World) , a woodcut world map printed in Beijing in 1674 by the Jesuit missionary Ferdinand Verbiest (Chinese name: Nan 
Huairen; 1623 - 1688). In 1856, a new edition of  Kunyu Quantu  was published in Guangdong Province, China, and in 
1860, the 1856 edition was reprinted.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 map are identical in content, but the original edition 
alone achieves a high level of  sophistication in its topography and depiction of  animals and ships, as well as in the 
elaborate cartouches that contain information and annotations. Various woodcut print versions of  the map exist today, 
but this is the only known surviving hand-scribed copy of  the original 167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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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동물들 인어

선박 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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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열차분야지도>와 그 석각石刻은 1395년태조 4과 1687년숙종 13에 각각 제작되었다. 1395년 권근權近, 1352 ~ 1409 등 11인의 천

문학자들이 태종의 명을 받들어 고구려의 천문도를 기본으로 해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그 석각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후 이 

석각의 마모가 심해지자 숙종대에 천문도와 석각이 다시 제작된 것이다. 두 천문도는 구도 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거

의 같다. 

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687년에 제작된 천문도를 필사한 것이다. 화폭 상단에 “天象列次分野之圖”란 표제가 적혀 있고, 그 

아래 좌우에는 하늘의 12차次에 대응되는 지상의 12분야分野, 각 별자리의 도수度數, 해와 달에 대한 기록이 있다. 화폭 중앙에는 

28수로 구분된 천문도가 둥근 원 안에 그려져 있다. 이 원 안에는 중앙에 북극이, 그 외 적도와 황도, 290개 별자리 및 1,467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화폭 하단의 2단으로 구획된 곳에는 ‘논천論天’이라는 제목으로 하늘과 땅의 관계 및 하늘의 생김새에 대한 설

명이, ‘이십팔수거극분도二十八宿去極分度’라는 제목으로 28수의 이름과 별의 숫자 그리고 극으로부터의 도수가 적혀 있다. 이어 

권근이 짓고 설경수偰慶壽, 14세기말 활동가 쓴 천문도의 유래와 제작과정 그리고 의의 등이 적혀 있다. 이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는 별자리가 그려진 곳에 하늘색이 채색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색, 적색, 백색 등의 채색 안료로서 별자리가 표시되어 있다. 이

는 이 천문도를 제작한 이가 상당한 공을 들여 제작했음을 시사한다.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celestial map of  constellations was produced in 1395 (4th year of  King Taejo’s reign) along 
with a copy carved in stone by order of  the king. A team of  eleven astronomers led by Gwon Geun 1352 - 1409 had based 
the map on a star chart from the ancient kingdom of  Goguryeo. The map was reproduced in 1687 (13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on paper as well as in stone, due to excessive fading of  the stone carvings.
This map is a hand-scribed copy of  the second version of  1687, and is currently housed in the Busan Museum. The 
three versions are nearly identical in content, and only differ slightly in terms of  composition.

085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列次分野之圖 
 Celestial Map of  Constellations

작가미상 ｜ 조선후기 ｜ 세로 148.7  가로 77.0 ｜ 종이에 담채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78호

Artist Unknown ｜ Late Joseon Dynasty ｜ L 148.7  W 77.0 ｜ Light Color on Paper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8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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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진주성도  
晉州城圖 
 An Overview of  Jinju Fortress

작가미상 ｜ 조선 19세기 ｜ 세로 86.8  가로 363.6 ｜ 종이에 담채 

Artist Unknown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86.8  W 363.6 ｜ Light Color on Paper

진주는 조선시대 4개 군과 9개 현을 거느리는 경상도의 거읍巨邑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남부의 행정 및 군사적 거점

도시였다. 또한 빼어한 산수경관으로 시인묵객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회화의 주제로도 다루어져 왔다. 진주를 묘사한 감상용 

실경산수화는 고려시대부터 그려져 왔으나 병풍으로 그려지게 된 것은 회화식 지도의 제작이 활발해진 18세기 이후부터이다. 

진주성도 병풍은 성을 중심으로 도시전체를 조망하듯 바라보는 부감시로 그려졌다. 행정과 군사가 이원화된 진주의 독특한 도

시구조를 잘 표현하였고 산맥과 하천 등 자연 경관의 묘사에는 풍수지리적 경관해석이 드러나 있다. 촉석루와 삼충비三忠碑, 의

암義岩과 의기사義妓祠, 창렬사彰烈祠와 산성사山城寺 등 임진왜란 이후 지역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한 충렬과 의열을 상징하는 추

모의 공간을 강조하여 표현한 점이 눈에 띤다. 화풍상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병풍은 전형적인 진주

성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풍속적 인물 표현이 두드러지고 맑은 담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The painting on this folding screen depicts a bird’s eye view of  Jinju city with the fortress at its center. Described in 
detail are the characteristic urban structure of  Jinju city, divided into separate areas for administration and military, as 
well as the surrounding natural landscape of  mountains and rivers in accordance with traditional geomantic principles. 
The map is noteworthy in that it marks with emphasis landmarks that had become symbols of  loyalty and heroism 
following Japan’s two massive invasions of  Korea at the end of  1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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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파土坡와 바위 등 배경이 되는 경물을 생략하고 바람을 맞아 휘어진 어린 대나무 줄기를 단독으로 그려 주제를 부각하였다. 

대줄기가 커다란 포물선을 이루며 유연하게 휘어지고, 맨 왼쪽의 댓잎은 불어오는 바람에 끝이 말린 듯 가늘고 날카롭게 꺾여

있다. 농묵으로 강건하게 표현된 대나무의 뒤에는 왜소한 형태의 대줄기를 담묵으로 그렸다. 긴 화면에 맞춘 듯한 대나무의 정

확한 배치와 대줄기와 댓잎의 사실적인 묘사, 선적인 죽절표현과 전후 농담의 대조에서 오는 깊이감의 형성은 이정 풍죽風竹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마치 화폭에서 대소리가 이는 듯 대의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한 이정의 뛰어난 기량을 살펴 볼 수 있

는 작품이다. 

이정李霆, 1554 ~ 1626의 호는 탄은灘隱이다 세종대왕의 현손玄孫으로 묵죽화로 “동방제일명가東方第一名家”를 이루었던 인물이다. 

임진왜란 시 적의 칼에 오른팔이 상한 후 신조神助를 얻은 듯 묵죽의 격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탄은灘隱’과 ‘석양정정石陽正霆’ 두 개의 주문방인이 상하로 찍혀있고 관서는 없다. 

This painting is a characteristic depiction of  bamboo waving in the wind by Yi Jeong, featuring an exquisite arrangement 
of  the bamboo within the narrow piece of  paper, a realistic rendering of  the stems and leaves, the use of  single lines to 
express the joints and the contrast of  shades controlled by the density of  the ink.

087 
묵죽도  
墨竹圖 
Bamboo 

이정(李霆, 1554 ~ 1626) ｜ 조선 17세기 ｜ 세로 116.5  가로 46.0 ｜ 종이에 수묵

Yi Jeong (李霆, 1554 - 1626) ｜ Joseon Dynasty (17th Century) ｜ L 116.5  W 46.0 ｜ Ink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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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듬히 깎아지는 절벽 아래로 나귀를 탄 선비와 봇짐을 맨 동자가 개울을 건너고 있다. 개울물에 젖을세라 바지를 걷어 올리

며 조심조심 개울을 건너는 동자와 물에 닿을 듯 긴 도포자락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히 뒤돌아보는 선비의 표정이 대조적이

다. 미풍에 흔들리는 물가의 어린 풀들과 촉촉이 젖어있는 개울 뒤편 언덕에서 초록이 짙어 가는 초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

다. 당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 기려상에는 중국 당대의 시인이었던 맹호연孟浩然, 698 ~ 740이 눈 덮인 겨울 산에 당나귀를 타고 

매화를 찾아 떠나는 ‘파교심매灞橋尋梅’, 술 취한 두보가 나귀를 거꾸로 탄 ‘도기倒騎’, 나그네가 산과 들을 행려하는 ‘야객기려野客

騎驪’의 도상 등이 있다. 정선은 조선중기 파교기려灞橋騎驪의 도상을 차용하여 눈 덮인 산을 여행하는 야객기려상을 많이 남기

고 있는데 이 그림도 야객기려 도상 중 하나이다. 

주제와 구도에서 조선중기의 전통적인 기려騎驪 도상과 절파계 구도를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인 필치와 준법에서는 T자형의 수

법樹法과 골필骨筆, 미점米點과 피마준披麻皴 등을 사용하여 진경산수화풍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적묵積墨을 

사용하지 않아 중량감이 없고 인물묘사가 매우 섬세한 점이 여타의 진경산수화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This painting by Jeong Seon, credited as the father of  true-view landscape painting, depicts a hermit riding a donkey-a 
popular subject of  mid-Joseon painting-using a composition unique to the Zhe School of  Chinese painting. Its close 
association with the true-view landscape painting is revealed through its various technical aspects, including the T-shaped 
strokes to express the trees, the dynamic brushstrokes and the use of  short horizontal strokes for patches of  grass and 
hemp-fiber strokes for the scattered strands of  weed.

088 
기려도  
騎驢圖 
Hermit Riding a Donkey

정선(鄭敾, 1676 ~ 1759) ｜ 조선 18세기 ｜ 세로 38.5  가로 31.10 ｜ 종이에 수묵

Jeong Seon (鄭敾, 1676 - 1759) ｜ Joseon Dynasty (18th Century) ｜ L 38.5  W 31.10 ｜ Ink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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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심사정沈師正, 1707 ~ 1769이 『고씨화보顧氏畵譜』에 있는 중국 명나라 화가 강은姜隱의 <보납도補衲圖>를 방작倣作한 그림

이다. 그림 상단 우측에 강세황姜世晃, 1713 ~ 1791이 적은 화평畵評을 통해 알 수 있다. “山僧補衲圖, 顧氏畵譜中姜隱作此, 玄齋略

倣其意而寫此, 甚奇. 豹翁評. <산승보납도>는 『고씨화보』 가운데 강은이 그린 것인데, 현재가 그 뜻을 대략 모방하여 이렇게 그

렸으니 매우 기이하다. 표옹은 평한다” 화평 끝에는 ‘표옹豹翁’의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찍혀 있다. 심사정은 조선후기 남종화南宗畵

가 조선에 정착·유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화가이다. 

이 그림에는 늙은 소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사架裟를 꿰매고 있는 노승老僧과 그의 앞에서 실을 길게 늘어 뜨리며 장난을 치고 있

는 원숭이가 묘사되어 있다. 화면 우측에는 강세황의 인장 외에 4과의 인장이 더 확인된다. 제일 상단의 것은 ‘자자손손영보지

子子孫孫永寶之’의 주문 타원형인朱文橢圓形印이며, 바로 그 아래의 인장은 심사정의 것인 ‘심이숙씨沈頤叔氏’의 백문방인이다. 그림 

우측 하단의 두 개의 인장은 글씨 부분의 마멸이 심해 정확한 해독이 불가하다. 

이 작품에서 심사정은 원체화풍院體畵風의 원작原作을 남종화풍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그렸다. 원 그림에 없던 절벽을 포치하고 

계곡을 좀 더 부각시켜 노승이 자리한 공간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소나무, 언덕, 절벽 표현에서 강은이 사용했던 얇

고 일정한 길이의 선 대신 굵고 불규칙한 필선을 자유로이 구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18세기 ‘방작倣作’ 태도를 보여

주는 대표적 회화 작품으로 조선 후기 회화사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Sim Sa-jeong was a paint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popularizing the style of  the Southern 
School of  Chinese painting. This painting by Sim is an imitation of  a woodblock print of  Sewing, a painting by the Ming 
Dynasty painter Jiang Yin included in the influential collection Gushihuapu  (Master Gu’s Painting Album). This fact is 
noted by Gang Se-hwang in his critique of  the painting inscribed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 painting depicts an old monk crouched under an old pine tree, stitching up a rip in his robe. The monkey nearby 
is playing with a piece of  thread, stretching it out with his fingers and toes. The original academic painting by Jiang was 
reinterpreted by Sim into the style of  the Southern School. This work is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painting in that 
it offers a glimpse into the mind of  a Joseon painter in the 18th century with regards to his copies and imitations of  
Chinese paintings.

089 
심사정 필 산승보납도  
沈師正筆山僧補衲圖 
Buddhist Monk Sewing in the Mountains

심사정(沈師正, 1707 ~ 1769) ｜ 조선 18세기 ｜ 세로 36.0  가로 27.2 ｜ 비단에 담채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110호

Sim Sa-jeong (沈師正, 1707 - 1769) ｜ Joseon Dynasty (18th Century) ｜ L 36.0  W 27.2 ｜ Light Color on Silk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0 of  Busan Metropolitan City



225224

강세황姜世晃, 1713 ~ 1791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이다. 높은 감식안과 안목을 갖춘 비평가이자 예원藝苑의 총수總帥로

서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그림뿐 만 아니라 문장, 서예에도 뛰어난 삼절三絶로서 김홍도金弘道, 1745 ~ 1806 이후, 신위申緯, 1769 ~ 

1845 등 걸출한 후배 화가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 그림은 제시에도 밝혔듯이 북송의 서화가인 미불米芾, 1051 ~ 1107 일가의 필법으로 그린 전형적인 미법산수화米法山水畵이다. 

미가米家의 평원산수화 구도를 따라 상하 이단 구도로 원경에는 작은 산을, 근경에는 구릉과 집을 배치하였다. 좌측 하단에는 

도롱이를 걸치고 삿갓을 쓴 행인이 다리를 건너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습윤한 수묵과 신선한 담채로 깔끔한 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과 나무에 미점米點을 눌러 찍어 강촌의 비 오는 풍경을 절묘하게 묘사하였다. 원래 화첩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그림과 글씨가 분책되어 두 작품이 나란히 액자 속에 장황되어 있다.

090 
미법산수도  
米法山水圖 
Landscape in the Style of  Mi Fu

강세황(姜世晃, 1713 ~ 1791) ｜ 조선 18세기 ｜ 세로 19.0  가로 53.5 ｜ 종이에 담채

Gang Se-hwang (姜世晃, 1713 - 1791) ｜ Joseon Dynasty (18th Century) ｜ L 19.0  W 53.5 ｜ Light Color on Paper 江南烟煙雨  강남의 안개비에 

樓臺隱映  누대가 은은히 비치고, 

小橋行人 작은 다리 지나는 행인은 

手傘自蔽成一章  손수 우산을 쓰니 하나의 장(경치)을 이루었네.

法從小米家出來   이러한 법은 소미 일파에서 나왔으니, 

濃活可愛  활기 농염함은 가히 사랑할만하구나. 

余每欲意臨一過  내 매양 한번 임모하고자 하였으나,

手怯未遂  손이 떨려 이루지 못했네.

In his paintings and calligraphy, Gang Se-hwang, a representative literati painter of  the 18th century, is known to have 
emulated the style of  the Chinese master painter and calligrapher Mi Fu1051 - 1107 of  the Song Dynasty. This painting by 
Gang successfully uses short horizontal strokes, characteristic of  the misty landscapes painted by Mi Fu, to capture a 
wondrous view of  a riverside village against faraway mountains shrouded in mist after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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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폭포수를 배경으로 나무와 바위가 만든 공간 아래 고사高士가 금琴을 뜯고 있다. 탄금도상彈琴圖像은 『개자원화전芥子園畵

傳』 등의 화보畵譜에 등장하는 산중점경인물山中點景人物 중 하나로서 최북이 화보를 참조하여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시원한 

물소리와 영롱한 금 소리에 잠겨 있는 듯 고사의 표정에는 탈속脫俗의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대상의 요체만을 집어내는 간결한 

필치와 청신한 기운을 더하는 맑은 담채로 담백한 문기文氣가 느껴지는 남종화풍의 그림이다. 화면 좌측의 백문방인은 최북崔

北, 1712 ~ 1786의 이름 ‘북北’자를 파자破字하여 만든 자字인 ‘칠칠七七’이다. 

최북은 조선후기 활약한 화가로 산수山水·화훼花卉·영모翎毛·괴석怪石 등 다양한 화목畵目에 능했으며, 뛰어나 화재畵才만큼

이나 기이한 행동과 괴팍한 기질로도 유명하다. 남아있는 유작 중에는 대담하고 파격적인 기질이 드러나는 작품이 있는가 하

면 이처럼 고아한 문기文氣가 느껴지는 작품도 적지 않다. 소품小品이지만 최북의 화격畵格을 가늠케 하는 작품이다.

This painting in the style of  the Southern School employs simple brushstrokes to express only the essence of  the 
subjects and light-colored inks to add a refreshing vitality to the captured scene, and thereby achieves a sense of  literary 
elegance. Though small in size, this piece alone is enough to serve as an indication of  the full extent of  Choe’s artistic 
genius.

091 
고사탄금도  
高士彈琴圖 
Hermit Playing the Zither

최북(崔北, 1712 ~ 1786 ?) ｜ 조선 18세기 ｜ 세로 24.0  가로 16.8 ｜ 종이에 담채

Choe Buk (崔北, 1712 - 1786 ?) ｜ Joseon Dynasty (18th Century) ｜ L 24.0  W 16.8 ｜ Light Color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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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활동하면서 조선후기 화가 중 가장 다양한 회화 장르에서 작품들을 남긴 화가로

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림 중앙에 접혀진 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작품은 본래 어느 화첩의 일부 그림이었던 것으로 짐

작된다. 그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면 중앙 좌측 상단으로 비스듬히 솟은 바위 절벽이 있다. 그 아래에는 강이 흐르

고 그 위에는 두 척의 배가 떠 있다. 배 위에는 2명씩 모두 4명의 어부가 앉아 있고, 이들 뒤로는 폭포수 한 줄기가 내리고 있다. 

어부들 중 누구도 노를 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들은 어업漁業을 잠시 그치고 배 위에서 한가히 한 때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화면 우측에는 당나라 시인 유종원柳宗元, 773 ~ 819의 시「어옹漁翁」의 한 구절 “노 젓는 소리에 산과 물이 푸르네欵乃一聲山水

綠”이 제시로 적혔다. 제시 좌우에는 ‘심취호산수心醉好山水’의 유인遊印, ‘홍도弘道’의 주문방인朱文方印, ‘사능士能’의 백문방인白文方

印 등 김홍도가 즐겨 썼던 인장 3과가 찍혔다. 그리고 제시 바로 아래에 ‘단구丹邱’의 관서가 적혀 있다. 유종원의 원 시에는 이른 

아침 노를 힘차게 저어 자연의 정적을 깨는 어부의 모습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김홍도는 이 그림에서 어부의 모습

을 형상화하는 대신 시 속 “산과 물이 푸르네”란 시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강과 절벽 나무에 푸른 색 안료를 옅게 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산수인물도>는 ‘바위 절벽 아래의 선상船上 어부’라는 중국 및 조선의 절파浙派 화가들이 구사했던 화제 및 구도의 전통을 이은 

작품이다. 그러나 김홍도는 절파화가들이 즐겨 썼던 부벽준이나 흑백대조가 심한 바위 표현 대신에 자신이 창안해 사용했던 

하엽준荷葉皴을 거칠게 구사함으로써 절파 화가들의 그림을 문인화풍으로 새롭게 해석했으며, 제시를 쓰고 낙관을 하고 그 내

용과 어울리도록 그림의 구성을 재편함으로써 절파 화가들이 미처 이르지 못했던 시의詩意를 구현해 내었다. 이 작품은 그의 만

년 산수인물화로 김홍도가 이룩한 예술의 경지가 녹아든 그의 수작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One of  the most original and prolific artists of  the late Joseon Dynasty, Kim Hong-do created a wide variety of  excellent 
paintings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Over half  of  this painting is occupied by a nearby cliff  on the right with a vegetation-covered protuberance toward the 
upper left corner of  the painting. Beyond the cliff  runs a river, on which float two ships, each boarded by two fishermen, 
and behind the men is a water fall. Inscribed on the upper right corner is a line from a poem titled “Old Fisherman,” by 
the Tang Dynasty poet Liu Zong-yuan773 - 819 : “The green mountains and blue river intensify in color with the sound 
of  every row.” The original poem by Liu suggests a dynamic scene of  a fisherman breaking the silence of  dawn with his 
energetic rowing. As if  to capture the vivid green of  the mountains and blue of  the river, however, Kim Hong-do added 
light blue coloring to the river and the vegetation on the cliff, thereby succeeded in reinterpreting Liu’s poem into an 
image.

092 
김홍도 필 산수인물도  
金弘道筆山水人物圖 
 Fishermen Awed by the Surrounding Landscape

김홍도(金弘道, 1745 ~ 1806 이후) ｜ 조선 18세기 말 ~ 19세기 초 ｜ 세로 28.0  가로 36.5 ｜ 종이에 담채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109호

Kim Hong-do (金弘道, 1745 - c. 1806) ｜ Joseon Dynasty (Late 18th Century - Early 19th Century) ｜ L 28.0  W 36.5 ｜ Light Color on Paper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09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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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는 18세기 심사정沈師正, 1707 ~ 1769에 의해 초충도草蟲圖의 부재로 많이 다루어진 소재이다. 19세기에 이르러 남계우南啓宇, 

1811 ~ 1890에 의해 단독으로 그려지며 나비그림의 전형이 이루어졌다. 남계우의 호는 일호一濠로 ‘남나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

로 나비그림으로 유명한 19세기 문인화가이다. 어려서부터 나비를 좋아하여 직접 채집하고 사생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작품 역시 정교한 공필巧筆로 그려져 관찰과 사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상단에는 제발題跋, 하단에는 모란을 배치

하고 그 사이에 꽃을 찾는 나비들을 완만한 S자형의 곡선을 따라 율동감 있게 그려 넣었다. 사향제비나비와 호랑나비를 중심으

로 흰나비, 부처나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구성의 묘미를 살리고 나비의 형태를 다양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그렸다. 화면 

하단에 그려진 풍염한 자태의 모란은 장수長壽와 부귀富貴라는 축수祝壽의 의미를 한층 더 배가시키고 있다. 

섬세한 공필로 그려진 나비와 꽃의 묘사, 절지折枝형태의 꽃의 모습과 전형적인 3단 구성 방식 등 남계우 호접도의 특징들을 종

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제발은 남계우가 직접 적은 것으로, 시작부분에 ‘行心其之□□’, 끝부분에는 ‘일호一濠’의 주문방인

이 찍혀있다. 제발의 내용은 세속의 사랑에 실연 당하여 불교에 귀의하고픈 마음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曾入莊周夢 홀연히 장자의 꿈에 들어가니, 

不是韓憑婦如何 한빙의 부인이 아니니 어찌하리. 

迦葉前身今羽化 가섭의 전신이 지금은 날개로 변화했으니, 

靈山會上笑拈花  영취산 설법회상의 염화미소라.

This painting by Nam Gye-u contains the full range of  features common to all of  his butterfly-and-flower paintings, 
including a meticulous rendition of  the butterflies and flowers with delicate brushstrokes, framing the flowers so that the 
lower stems and roots are out of  sight, and Nam’s characteristic three-part composition.

093 
호접도  
蝴蝶圖 
Butterflies and Flowers

남계우(南啓宇, 1811 ~ 1890) ｜ 조선 19세기 ｜ 세로 108.2   가로 29.0 ｜ 종이에 채색

Nam Gye-u (南啓宇, 1811 - 1890)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108.2  W 29.0 ｜ Color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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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바위틈에 피어 있는 난 잎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부드럽고 세련된 필치로 그린 것이다. 선의 유희를 즐기는 듯 

난 잎의 유려한 흐름과 나비의 감각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조선말기 김정희의 묵란에서 느껴지는 응축된 사의성寫意性과는 달

리 난을 묵희墨戱의 대상으로 보는 표현주의적 성향의 작품이다. 특히 난 이외에 돌과 잡초, 나비 등을 삽입하는 구성은 심사정 

묵란화와의 친연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우측하단에 ‘조선 서암朝鮮 西巖’이라 관지 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김유성인金有聲

印’ 백문방인이 찍혀있어 김유성이 1764년 통신사행 때 그린 그림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유성金有聲, 1725 ~ ?은 조선 후기의 도화서圖畵署 화원으로 1763년에서 이듬해까지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조

선남종문인화의 개척과 진경산수화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김유성의 사군자화로는 드문 예로서 통신사 수행 시 

그려진 작품이다. 김유성 묵란도의 일면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일간 회화교섭의 실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

의를 지닌다.

Orchids growing from a crevice in a rock and a butterfly flying among its leaves are depicted using mild and sophisticated 
brushstrokes. This painting of  the Four Gentlemen (plum blossom, orchid, chrysanthemum, bamboo) by Kim Yu-
seong was produced during his visit to Japan as an accompanying painter of  a Korean delegation to Japan. This work is 
significant not only as a rare orchid painting by Kim, but also because it offers materials for studying artist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at the time.

094 
석란도  
石蘭圖 
Orchids

김유성(金有聲, 1725 ~ ?) ｜ 조선 18세기 ｜ 세로 75.5  가로 28.0 ｜ 종이에 수묵

Kim Yu-seong (金有聲, 1725 - ?) ｜  Joseon Dynasty (18th Century) ｜  L 75.5  W 28.0 ｜ Ink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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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박卞璞, 18세기 후반 활동은 조선후기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화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자字는 탁지琢之이고, 호號

는 술재述齋이다. 생몰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전하는 그의 작품으로 미루어 1760 ~ 1783년에 동래부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63 ~ 1764년에는 통신사 수행원의 일원으로 일본 에도까지 간 사실이 주목된다. 

이 작품은 화면 좌측 하단에 적힌 “세갑신맹하 동화술재사歲甲申孟夏 東華述齋寫”의 글씨로 미루어 변박이 1764년 여름 일본에서 

제작한 그림으로 추정된다. 화면 상단에는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김종직金宗直, 1431 ~ 1492의 시가 적혀 있다. 그 필치가 

낙관에 쓰인 것과 동일하여 제시 역시 변박이 쓴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직의 원 시는 “雪裏寒梅雨後山 看時容易畵時難 早知不

入時人眼 寧把臙脂寫牧丹”이나 제시에는 “雪後寒梅雨後山 看時容易畵時難 早知不入時人眼 多買臙脂畵牧丹 눈 온 뒤의 찬 매

화와 비 온 뒤의 산 경치는 구경하긴 쉬우나 그림 그리긴 어렵다오.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을 줄 일찍이 알았다면 연지를 많이 

사서 모란이나 그릴 것을”로 적혀 있어 변박이 원 시의 글자 몇 자를 바꿔 제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을 보면 매화나무 한 

그루가 대숲 사이에서 ‘S’자 형태로 위로 솟았고, 그 매화나무 줄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 하나가 또 위로 솟구쳐 있다. 그리고 이 

가지 사이에서 매화꽃이 성글게 피었다. 변박의 <묵매도>는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조선시대 내내 즐겨 그려졌던 매화를 소

재로 간결한 구도 및 수묵의 표현으로 문인적 풍취를 강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Of  the artists who worked in the Busan reg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eon Bak was the most renowned. While the 
exact dates of  his birth and death are unknown, surviving works suggest that Byeon worked in and around Dongnae-
bu (present-day Busan) from 1760 to 1783. This painting was produced during his stay in Edo from 1763 to 1764, when 
he had accompanied a Joseon delegation to Japan. O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painting is a poem by Kim Jong-
jik1431-1492, a leading neo-Confucian scholar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painting of  plum blossoms, a symbol 
of  fidelity and popular subject of  painting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employs a simple composition and modest 
brushstrokes to convey literary elegance. 

095 
묵매도  
墨梅圖 
Plum Blossoms 

변박(卞璞) ｜ 조선 1764년 ｜ 세로 108.0  가로 34.6 ｜ 비단에 수묵

Byeon Bak (卞璞) ｜ Joseon Dynasty (1764) ｜ L 108.0  W 34.6 ｜ Ink on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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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이의양李義養, 1768 ~ ?이 1811년 제 12회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일본 남화南畵의 대가로 평가되는 

다니분초谷文晁, 1763 ~ 1840의 그림을 방하여 그린 그림이다. 그림 상단 우측에 이의양과 함께 일본에 파견되었던 역관 진동익秦

東益, 1773 ~ ?이 직접 쓴 제시題詩의 제목 「방곡문조화倣谷文晁畵」와 제시가 적혀 있다. 그리고 그림 하단 우측에 ‘조선신원이신朝鮮

信園爾信’이라 쓴 이의양의 낙관이 있다. 다니분초는 남종화는 물론 야마토에大和繪, 불화, 북종화, 서양화까지 두루 섭렵했던 에

도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이다. 제시를 쓴 진동익은 이 그림이 다니분초의 것을 방한 그림이라 했으나 실제로 이의양이 

다니 분초의 어떤 그림을 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화풍이 중국 원대의 대표적 문인화가인 황공망黃公望, 1269 ~ 1354의 화풍, 특히 조선에서 

이해된 황공망의 산수화풍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경의 언덕과 나무 그리고 원경의 주산으로 이루어진 2단 구성, 반두

礬頭가 촘촘히 그려진 후경의 주산 표현, 피마준披麻皴이 두드러지게 사용된 근경의 언덕 표현, 주산 주변에 그려진 구름 표현은 

이영윤李英胤, 1561 ~ 1611의 <방황공망산수도倣黃公望山水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장승업張承業, 1843 ~ 1897의 <방황자구산수도倣黃子

久山水圖>삼성미술관 Leeum 소장 등 조선시대 황공망의 산수화를 방한 그림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 그

림은 이의양이 다니분초의 산수화를 단순히 방작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조선에서부터 이미 구사했던 황공망 계통의 남종화

풍을 방작 작업에 반영해 완성한 작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 그림은 조선의 화원이 일본 남화가의 작품을 방하

여 그렸음이 언급된 유일한 작품이란 점에서 조선후기 한일 회화 교류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This painting is a copy of  an original by the Japanese painter Tani Buncho1763 - 1840. Yi Ui-yang produced this work 
during his visit to Japan in 1811 as a painter accompanying the Korean delegation to Japan called Joseon Tongsinsa. A 
master painter of  Southern School of  painting during the late Edo period, Tani is known to have mastered a wide range 
of  styles and genres including those of  the Chinese Southern and Northern Schools, the Yamato-e School, Buddhist 
paintings and Western paintings.
For this painting, Yi appears to have reinterpreted the original, rather than faithfully imitating Tani, applying the style of  
Chinese Southern School by the Yuan painter Huang Gongwang1269 - 1354, whose works Yi had been copying before his 
trip to Japan. The inscription on the painting reveals that this work is an imitation of  an original by Tani, making it the 
last surviving copy by a Korean court painter to acknowledge that it is an imitation of  a Nanga painting, and therefore 
offers significant materials for the study of  artist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096 
이의양 필 산수도  
李義養筆山水圖 
 Landscape

이의양(李義養, 1768 ~ ?) ｜ 조선 1811년 ｜ 세로 131.3  가로 54.5 ｜ 종이에 수묵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79호

Yi Ui-yang (李義養, 1768 - ?) ｜ Joseon Dynasty (1811) ｜ L 131.3  W 54.5 ｜ Ink on Paper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9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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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는 일본인의 상무尙武적인 취향에 부합하는 소재로 전국시대 화가들에 의해 횃대나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

려졌다.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에 의하면 매는 왜인의 대표적인 구청물품求請物品 중 하나였다. 이를 반증하듯 우리나라 작

가들의 매 그림이 일본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특히 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李義養과 이수민李壽民, 동래부 무청 소속의 화사 

송암松庵 이시눌李時訥 등 이름이 알려진 작가를 포함해서, 운암雲庵·괴원槐園·송수관松水館 등 아호로만 알려진 일명화가들의 

매 그림이 다수 유존하고 있어 일본인의 매 그림에 대한 수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통신사나 왜관을 통해 일본에 유입된 것으

로 여겨지는 이들 매 그림은 영모절지翎毛折枝 계열이 대부분이다. 

반면 이 그림은 간결한 배경의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매의 모습을 묘사한 암상응도巖上鷹圖 계열로 송응도松鷹圖에 비해 남아있는 

유존례가 드문 편이다.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조선이신朝鮮爾信’이란 관지와 ‘이의양인李儀養印’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있어 1811년 

마지막 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이 대마도를 방문했을 때 남긴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의양은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등 다

방면에 재능이 있는 도화서 화원이다. 유존작 중에는 일본의 구청求請에 따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신미년辛未年, 1811’ 간지와 

‘조선朝鮮’ 국호가 있는 작품과 이 그림처럼 조선 국호만 있는 산수화와 동물화가 다수 남아있다.

Hawks had been one of  the most requested Joseon products by Japan, and many paintings of  hawks were made during 
this period. This painting by Yi Ui-yang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at the request of  Japan. Yi had been dispatched 
to Tsushima Island as part of  the last Korean delegation to Japan in 1811.

097 
응도  
鷹圖 
Lone Hawk

이의양(李義養, 1768 ~ ?) ｜ 조선 19세기 ｜ 세로 124.3  가로 42.4 ｜ 비단에 수묵

Yi Ui-yang (李義養, 1768 - ?)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124.3  W 42.4 ｜ Ink on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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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매화 둥치에서 자유롭게 뻗어나간 어린 줄기에는 홍매紅梅가 율동감 있게 피어있고 매화가지가 만든 공간 속에 참새 한 쌍

이 어우러져 날고 있다. 늙은 둥치는 비바람을 맞아 끝이 꺾인 듯 파묵破墨과 발묵潑墨으로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변화무쌍한 

매화의 생태를 한 화면에 다 보여주려는 듯 몰골沒骨로 그려진 꽃잎은 다양한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림을 그린 괴원槐園은 최근 연구 성과에 의하면 동래부 무청武廳 무임직武任職 화사인 변지한卞持漢일 가능성이 높다. 괴원의 

작품은 일본 상국사相國寺 자조원慈照院이나 유현재幽玄齋컬렉션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남종문인화 계열의 평온하고 담담한 

산수화나 사군자 계열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 그림 역시 일반적인 화조도 계열의 작품으로 홍매의 산뜻한 담채효과가 화사

한 봄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이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江南春色似懶 有高人把一枝  강남의 봄기운 나른한데 고인이 가지

를 잡고 있네” 라는 화제와 ‘조선국 괴원朝鮮國 槐園’ 관지가 쓰여 있어 괴원이 일본의 구청에 의해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Red plum blossoms are in full bloom on young twigs that have grown freely from branches of  an old tree, and beyond 
the blossoms fly a pair of  sparrows. The old branches, apparently bent by wind and rain, are rendered in simple touches 
of  broken ink and splash ink techniques. The painter Goe Won is likely the pen name of  Byeon Ji-han, who was a 
painter employed at the Bureau of  Officers of  Dongnae-bu Provincial Office.

098 
화조도  
花鳥圖 
 Flowers and Birds

괴원(槐園) ｜ 조선 19세기 ｜ 세로 112.0  가로 62.0 ｜ 종이에 담채

Goe Won (槐園)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112.0  W 62.0 ｜ Light Color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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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에서 무임직을 역임했던 이시눌李時訥, 19세기 초·중반 활동이란 인물로 추정되고 있는 ‘송암松菴’은 변지한卞持漢, 19세기 초 활

동으로 알려져 있는 ‘괴원槐園’과 함께 부산지역에서 대일對日 수출용 그림을 가장 많이 제작했던 화가 중 한 명이었다. 현재 학계

에서는 ‘조선朝鮮’, ‘조선국朝鮮國’, ‘조선인朝鮮人’ 등 조선의 국명國名을 시사하는 단어가 그림에 적혀 있을 경우, 그 그림들을 조선

인 화가가 일본에서 제작한 것이거나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조선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 역시 하단에 적힌 ‘조선 송암朝鮮 松菴’의 낙관으로 미루어 송암이 그 수요자로 일본인을 상정하고 만든 그림으로 추정된

다. 그림은 크게 근경과 원경의 2단 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경과 원경은 강으로 구획되어 있다. 근경에는 비스듬히 솟은 언

덕과 그 위의 몇 그루 나무, 그리고 언덕 바로 뒤편에 위치한 절벽과 그 위에 자리한 빈 모옥茅屋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원경에

는 왼쪽에 치우친 채 우뚝 솟은 주산主山, 그 옆으로 나지막한 언덕과 청색 안료로 칠해진 원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주산은 

선묘로 전체적 윤곽이 그려졌고, 그 산주름도 동일한 선묘로 표현되었다. 이 선 주변에는 미점米點이 부분적으로 가해졌다. 이

러한 구도 및 화풍은 18세기의 대표적 문인화가인 심사정沈師正, 1707 ~ 1769, 강세황姜世晃, 1713 ~ 1791 등이 크게 유행시킨 남종화

풍南宗畵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산수도>는 당시 중앙 화단에서 크게 유행했던 남종화가 지방으로까지 널

리 확산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

This painting by Songam is presumed to be the work of  Yi Si-nul, a painter employed at the Bureau of  Officers of  
Dongnae-bu Provincial Office in the early and mid-Joseon Dynasty. Together with Goe Won, presumably the pen 
name of  Byeon Ji-han, Songam produced the largest number of  paintings for exports to Japan from Busan. Currently, 
scholars believe that the paintings inscribed with the characters for Joseon (i.e. Joseon, Joseon state, Joseon people) 
were produced in Japan by Korean painters or produced in Korea to be exported to Japan. The vegetation, expressed 
with short horizontal strokes, and the thatched cottage are clearly rendered in the characteristic style of  the Southern 
School of  Chinese painting, which was popular in the capital in the 18th century, as well as in the provinces, as this work 
suggests.

099 
산수도  
山水圖 
Landscape

송암(松菴) ｜ 조선 19세기 ｜ 세로 98.0  가로 31.2 ｜ 종이에 수묵

Songam (松菴)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98.0  W 31.2 ｜ Ink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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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송암松菴’으로 알려진 이시눌李時訥, 19세기 초·중반 활동은 변박과 함께 조선 후기 동래부에서 활동한 대표적 화가 중 한 명

이다. 변박처럼 무임직武任職을 역임하면서 <임진전란도壬辰戰亂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와 같은 역사기록화 및 대일수출용 그림

들을 제작했던 화가였다. 이시눌의 대표작 중 하나로 개인 소장의 <농가월령도>가 있다. 이 그림에는 19세기 부산지역에서 무

임직을 역임했던 박주연朴周演, 1813 ~ 1872이 쓴 「농가월령가」가 각 폭마다 적혀 있으며, 작품 말미에는 이시눌의 호인 ‘松菴’과 박

주연의 호인 ‘竹林’이 나란히 적혀 있다. 개인소장 <농가월령도>는 박주연의 주문을 받아 이시눌이 제작한 그림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농가월령가」가 적혀 있지 않고 파란색 안료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어 개인 소장 <농가월령도>와 뚜렷이 구분되지만, 그 

작품과 거의 동일한 형식·구도·화풍·소장 이력을 가진 그림이 부산박물관 소장 <농가월령도>이다. 

이 그림은 개인 소장의 <농가월령도>와 동일하게 12폭 병풍으로 구성되었으며, 월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농가의 일거리가 각 

폭마다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인물과 산수 표현에서는 공통적으로 김홍도 및 정선鄭敾, 1676 ~ 1759의 영향이 각각 뚜렷이 간

취되는 인물화법 및 산수화법이 사용되었다. 개인 소장품과 마찬가지로 박주연의 후손가에서 전래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박주

연의 집안에서 의뢰하여 만든 이시눌 작 <농가월령도>의 모사본으로 추정된다. 

Yi Si-nul, also known by his pen name Songam, is a representative painter of  Dongnae-bu (present-day Bus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did Byeon Bak, another leading local painter at the time, Yi worked as a painter at the Bureau of  
Officers in Dongnae-bu Provincial Office, and produced history paintings as well as paintings to be exported to Japan. 
One masterpiece by Songam is Monthly Activities of  Farming Households , a twelve-part illustration commissioned by 
Bak Ju-yeon1813 - 1872, a coworker at the Bureau of  Officers of  Dongnae-bu Provincial Office in the 19th century. The 
set of  paintings on this twelve-panel folding screen is an imitation of  Songam’s original piece, each panel illustrating in 
detail the work that needs to be done each month by farming families. Unlike the original, however, an inscription of  a 
poem of  the same title by Bak Ju-yeon is absent, and shades of  blue and green dominate the entire work.

100 
농가월령도  
農家月令圖 
 Monthly Activities of  Farming Households

작가미상 ｜ 조선 19세기 ｜ 세로 63.7  가로 38.2 (각 폭당) ｜ 종이에 채색

Artist Unknown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63.7  W 38.2 (Each) ｜ Color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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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를 배경으로 앉아 있는 호랑이와 소나무 가지에 앉아 호랑이를 향해 지저귀는 두 마리 까치를 소재로 하였다. 까치호랑

이는 민화의 가장 대중적인 소재이다.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호랑이는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지며 새해 

문배로 이용되었던 그림이다. 붉은 해와 영지 등의 길상적인 도상도 세화歲畵로서의 기능성을 더 해주는 요소이다. 호랑이의 

해학적인 얼굴 묘사와 앞 다리 사이로 나온 꼬리와 뒷다리의 소용돌이무늬는 특정 양식이나 화풍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분

방한 민화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松有凌霜節 虎將逐邪[感 소나무는 한 겨울을 이기고 호랑이는 사악한 

기운을 쫒는다”라는 화제畵題가 있어 그림의 벽사적 기능을 한층 돋우고 있다.

The pairing of  tigers and magpies is a popular subject in Korean folk painting. Magpies were believed to bring good 
news and tigers to scare away evil spirits, so their images were often attached to the front gates on the first day of  the 
lunar New Year. The tiger’s face is full of  humor, its tail pokes out from between its forelegs, and a swirl has formed in 
the fur on the visible hind leg. Such details are characteristic of  Korean folk painting, which refused to be bound by any 
particular style or school of  art. 

101 
송하호작도  
松下虎鵲圖 
 Tiger and Magpies

작가미상 ｜ 조선 19세기 ｜ 세로 126.9  가로 87.0 ｜ 종이에 채색

Artist Unknown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126.9  W 87.0 ｜ Color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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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고사세동도·고사완매도 
高士洗桐圖·高士玩梅圖 
 Hermit Giving Orders to Wash the Empress Tree / Hermit Appreciating the Sight of  Plum Blossoms

장승업(張承業, 1843 ~ 1897) ｜ 조선 19세기 ｜ 세로 137.7  가로 31.3 (각 폭당) ｜ 비단에 채색

 Jang Seung-up (張承業, 1843 - 1897)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137.7  W 31.3 (Each) ｜ Color on Silk 

<고사세동도高士洗桐圖>는 원말元末 문인화가 예찬倪瓚, 1301 ~ 1374의 ‘고사세동高士洗桐’ 일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예찬이 자

신의 집에 온 손님이 무심코 뱉은 침이 오동나무에 묻자,  동자로 하여금 오동나무를 깨끗하게 닦도록 했다는 일화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결벽증에 가까운 예찬의 맑고 곧은 성정性情이 그대로 드러난 이 일화는 그의 산수화와 더불어 후세의 문인들에게 강

렬한 인상을 남긴 듯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畵의 소재로 사랑받아왔다. 장승업張承業, 1843 ~ 1897은 예찬을 소재로 한 고사인물화를 

여러 점 남기고 있는데 이 그림도 예찬을 소재로 한 그림 중 하나로 주인공인 예찬이 전다煎茶 도구가 차려진 탁자를 앞에 두고 

오동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고개를 살짝 돌려 오동나무를 닦고 있는 동자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는 온후한 표

정이 깃들어 있다.

<고사완매도高士玩梅圖>는 북송의 시인 임포林逋, 967 ~ 1028의 고사故事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임포는 매화를 지독히 사랑한 인물

로 산 중에 모옥茅屋을 짓고 매화를 아내로, 학을 아들로 삼아 은거했다는 ‘매처학자梅妻鶴子’의 주인공이다. 특히 그의 시 『산원

소매山園小梅』에 나오는 ‘소영疎影’, ‘암향暗香’ 등의 시구는 후대에 매화의 은유로 널리 쓰였으며 매화도의 화제畵題가 되기도 하였

다. 조선 후기에는 매화로 에워싸인 임포의 모옥을 소재로 한 ‘매화서옥梅花書屋’ 계열의 작품이 유행하게 되고 더불어 매처학자 

고사가 단일 주제로 그려지게 된다. 학이 날고 있는 하늘과 늙은 매화나무를 감싼 서운瑞雲은 이 곳이 속세와 분리된 임포의 은

거지隱居地임을 암시한다. 고목 아래로 갓 피어난 매화분梅花盆을 옮기는 시종과 이를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노년의 임포가 

배치되어 있다. 

<고사세동도>와 <고사완매도>는 쌍폭이거나 같은 병풍의 일부인 듯 화면구성과 화풍상의 특징이 일치한다. 배경을 생략하고 

경물을 단순화하여 주제를 부각시킨 점, 고사, 동자, 나무로 연결되는 삼단의 화면구성, 발묵潑墨과 선염渲染으로 대상의 농담까

지 표현한 필묵법 등 오원 고사인물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These paintings by Jang Seung-up are characteristic of  his style of  narrative painting, both adopting its motif  from an 
anecdote. The first is based on an anecdote by the Yuan literati painter Ni Zan1301 - 1374, and the second on an anecdote 
by the Northern Song poet Lin Bu967 - 1028. The two are highly similar in composition and style, as if  they were created 
as a pair or as parts of  the same folding screen.

고사세동도 高士洗桐圖 고사완매도 高士玩梅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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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풍 그림은 20세기 초반 채용신蔡龍臣, 1850 ~ 1941이 제작한 백납병百衲屛의 일부 폭을 2폭 가리개로 다시 꾸민 것이다. 원래 

이 백납병은 12폭이었으며, 전체 60점의 그림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 12폭 중 10폭은 소실되고 2폭 9점

의 그림만이 남아 있다. 제 1폭에는 2점의 영모화翎毛畵와 3점의 산수도 등 5점의 그림이 있다. 이 중 두 점의 영모화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선 올빼미와 오동나무 아래 젖을 먹이는 어미 개와 젖을 먹는 강아지의 모습을 각각 그린 것이다. 제 2폭에는 각종의 

채소·과일 및 나비를 그린 그림과 여러 종류의 꽃나무와 새 등을 그린 그림 등 2점의 화훼·화조화와 2점의 산수화가 있다. 병

풍 전체로 볼 때 산수화는 모두 5점이며, 이 중에 선면扇面에 그려진 것이 두 점을 차지한다. 이 중 미법米法으로 그려진 제 2폭 4

번째 그림과 풍속화적 요소를 담은 제 1폭 5번째 산수화가 특기할 만하다. 

제 2폭 두 점의 화훼·화조화 및 제 2폭 마지막 그림인 미법산수화에는 ‘석지石芝’의 주문방인朱文方印이 각각 찍혀 있다. 석지는 

근대기 최고의 초상화가로 평가되는 채용신의 호이다. 채용신의 인印은 9점의 그림 중 이 3점에만 찍혀 있으나 9점의 그림에 보

이는 필치가 모두 동일하여 이 백납병의 제작자를 채용신으로 단정할 수 있다. 이 병풍의 개별 그림들을 보면 세밀한 필치 및 

채색을 사용한 다채로운 표현 방식이 한결같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무엇보다 근대기 최고의 

초상화가로 평가받는 채용신이 산수화, 화조화 등 초상화 이외의 장르에도 매우 뛰어난 재주를 지닌 화가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The original folding screen for this set of  paintings by Chae Yong-sin, arguably the best portraitist of  the early modern 
period, is said to have consisted of  sixty paintings on twelve panels. Today, however, ten of  the twelve panels are 
missing, and only nine paintings remain on the two surviving panels. The first screen contains three landscape paintings 
and two bird-and-animal paintings, one of  an owl on a branch and another of  a mother dog and her litter of  pups. The 
second screen contains one flower-and-plant painting of  butterflies, vegetables and fruits; one bird-and-flower painting 
of  birds and flower trees; and three landscape paintings. Regardless of  their subject, all paintings were made with delicate 
brushstrokes and an excellent use of  color, seemingly reflective of  Chae’s genius for portraiture.

103 
백납병풍  
百衲屛風 
 Folding Screen Composed of  Myriad Paintings

채용신(蔡龍臣, 1850 ~ 1941) ｜ 20세기 초반 ｜ 세로 165.0   가로 54.6 ｜ 비단에 채색

 Chae Yong-sin (蔡龍臣, 1850 - 1941) ｜ Early 20th Century ｜ L 165.0  W 54.6 ｜ Color on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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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과호접도 蔬果胡蝶圖 ｜ 세로 17.6  가로 26.5

화조도 花鳥圖 ｜ 세로 26.5  가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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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유견도 樹下乳犬圖 ｜ 세로 25.9  가로 31.2 여인도강도 女人渡江圖 ｜ 세로 29.0  가로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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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경희장년첩  
慶喜長年帖 
Album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Celebrating Kim Don-hui’s Sixtieth Birthday

오세창 등 14인 ｜ 1932년 ｜ 세로 37.0  가로 24.2 ｜ 종이에 채색

O Se-chang and 13 others｜ 1932 ｜ L 37.0  W 24.2 ｜ Color on Paper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세부, 이도영(李道榮, 1884 ~ 1933)

『경희장년첩慶喜長年帖』은 1932년 7월 15일 당대 서단書壇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예가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 1871 ~ 1936

의 회갑回甲을 축하하기 위해 그와 친분이 있었던 서화가들이 쓰고 그린 작품 14점을 한데 모은 서화첩이다. 이 중 그림은 10점

으로 장수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복숭아, 모란, 국화, 괴석, 송학松鶴을 그린 화훼영모화花卉翎毛畵 5점, 봉래산을 형상화한 산수

화 2점, 신선도 3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씨는 4점으로 모두 ‘축수祝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첩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은 오세

창吳世昌, 1864 ~ 1953, 안종원安鍾元, 1874 ~ 1951, 이도영李道榮, 1884 ~ 1933, 고희동高羲東, 1886 ~ 1965, 오일영吳一榮, 1890 ~ 1960, 김은호金

殷鎬, 1892 ~ 1979, 박승무朴勝武, 1893 ~ 1980, 이상범李象範, 1897 ~ 1972  등 총 14명으로 모두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서화가들이다. 

유명 작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서화 작품은 근대기에 제작된 축수용 그림에서 자주 보이지만 이 그림의 경우처럼 10여 명이 

넘는 많은 수의 신구新舊 서화가들이 함께 작업해 하나의 작품을 제작한 예는 흔치 않다. 『경희장년첩』중 대표적 작품으로 오세

창의 <전서篆書>와 오일영의 <산수도山水圖>가 있다. <전서>는 “축아성옹환력존 중광협흡시중원祝我惺翁還曆尊 重光協洽是中元”이

라 적은 것으로 작은 소품이지만 상형문자를 토대로 오세창이 창안한 독특한 전서체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일영

이 그린 <산수도>는 안중식安中植, 1861 ~ 1919, 조석진趙錫晉, 1853 ~ 1920, 이도영 등에 의해 전수받은 산수화풍을 토대로 자신의 개

성적 필치를 더하여 이룩한 그의 화풍을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This album of  painting and calligraphy was compiled by a group of  artists to pay homage to the influential calligrapher 
Seongdang Kim Don-hui1871 - 1936 on his sixtieth birthday on the 15th day of  the 7th lunar month in 1932. There are 
fourteen pieces in total: five paintings of  flowers, plants, birds and animals that symbolize longevity, wealth and honor (i.e. 
the peach, the peony, the chrysanthemum, oddly-shaped rocks and the pine tree); two landscape paintings of  Bongnae 
Mountain, three paintings of  Taoist immortals, and four pieces of  calligraphy wishing Kim even greater longevity. 
The fourteen leading painters and calligraphers of  the early 20th century involved in creating this album include O Se-
chang1864 - 1953, Yi Do-yeong1884 - 1933 and Go Hui-dong1886 - 1965. Albums of  longevity paintings by a group of  famous 
artists from the early modern period are not uncommon, but this work is a rare example of  single work by over ten 
promising and established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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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도 菊花圖 (박승무朴勝武, 1893 ~ 1980) 산수도 山水圖 (오일영吳一榮, 1890 ~ 1960)

송학도 松鶴圖 (고희동高羲東, 1886 ~ 1965) 전서 篆書 (오세창吳世昌, 1864 ~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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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헌종 2 7월에 자의대비慈懿大妃에게 ‘공신恭愼’의 존호를 올릴 때 만든 옥책玉冊이 1687년숙종 13 9월에 화재로 불탔으므로 그 

해 11월에 이를 다시 만들게 되었다. 이 초본은 글씨를 잘 쓰는 이덕성이 그 옥책의 재차 조성을 위해 옥책문玉冊文의 내용을 새

로 써서 올릴 때 써둔 초본草本이다. 옥책문은 자의대비의 공덕을 칭송하면서 공신이라는 존호를 올리고 길이길이 수복을 누릴 

것을 빈다는 내용으로 지어진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우구對偶句를 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구의 구

말자에 대해 평성平聲과 측성仄聲이 상대相對 되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은 문장으로서, 문학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아름다운 한문

학 작품이다.

자의대비는 조선조 인조仁祖의 계비繼妃인 양주조씨楊州趙氏 장렬왕후壯烈王后를 이른다. 1638년인조 16에 왕비로 책봉되었고, 효

종이 즉위하자 대비가 되었다. 1661년헌종 2에 ‘공신恭愼’이라는 존호가 올려졌고, 뒤에 ‘휘헌徽獻’·‘강인康仁’이라는 존호가 가상

되었다. 아들인 효종과 며느리인 인선왕후仁善王后가 서거하였을 때, 그 상喪에 대비가 입어야 할 복제服制 문제로 인해 기해예송

己亥禮訟, 1659과 갑인예송甲寅禮訟, 1674이 일어났다.

In the 7th lunar month of  the 2nd year of  King Heonjong’s reign1661, Dowager Queen Jaui received the title “Gongsin” 
in praise of  her politeness and prudence. The first jade tablet inscribed with this title was destroyed by fire in the 9th 
lunar month of  the 13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1687. This draft was made to be inscribed on the new jade tablet in 
the 11th month of  the same year by Yi Deok-seong, one of  the best calligraphers at the time.

105 
자의대비 옥책 초본 
慈懿大妃玉冊草本 
 Draft of  Original Calligraphy for the Jade Tablet Inscriptions Regarding the Respectful Title for Dowager Queen Jaui

조선 1687년 ｜ 세로 25.5  가로 22.0 ｜ 종이에 묵서 ｜ 보물 제 1501호

 Joseon Dynasty (1687) ｜ L 25.5  W 22.0 ｜ Ink Writing on Paper ｜ Treasure No.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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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년 조선 태종太宗의 헌릉獻陵에 세운 신도비神道碑를 중건할 때 왕명에 따라 이덕성이 쓴 비문 원고이다. 앞쪽에 1424년에 변

계량卞季良이 지은 <헌릉신도비명>이 있고, 다음 1695년숙종 21의 중건重建 사실이 있으며, 이어 윤회尹淮가 기술한 비음기와 개

국공신의 명단 및 중건비의 기술자記述者 (박태상朴泰相)·서자書者 (이덕성李德成)·전자篆者 (홍수주 洪受疇)가 밝혀져 있다. 형태

는 첩장帖裝하기 위해 원고를 할재割栽하여 첩면帖面을 만들었으나 첩장되지 않은 듯하며, 현재 각 면을 가로로 길게 붙인 두루

마리 형태이다. 조선후기 중건비重建碑이고 원고에 탈락도 있지만 왕릉신도비문 원고로서 보기 드문 예이다.

This piece of  calligraphy by Yi Deok-seong was made by order of  the king in 1695 (21st year of  King Sukjong’s reign) 

when the memorial stone for the tomb of  King Taejong r. 1400 - 1418 was being rebuilt. The manuscript starts with the 
characters meaning “Epitaph for the Memorial Stone of  King Taejong’s Tomb” composed by literary official Byeon Gye-
ryang in 1424; followed by records of  reconstruction in 1695; words by Yun Hoe, another literary official under King 
Taejong, to be inscribed at the back of  the stone; a list of  vassals of  merit who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names of  those who had contributed their writings to the epitaph.

106 
헌릉신도비명 원문 
獻陵神道碑銘原文 
 Original Calligraphy for the Epitaph of  King Taejong

조선 1695년 ｜ 세로 27.0  가로 1,530 ｜ 종이에 묵서 ｜ 보물 제 1501호

 Joseon Dynasty (1695) ｜ L 27.0  W 1,530 ｜ Ink Writing on Paper ｜ Treasure No.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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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헌명재필적白軒明齋筆跡』은 이경직李景稷, 1577 ~ 1640의 9대손 이건린李建麟, 1862 ~ 1941이 1903년 그의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경석李景奭, 1595 ∼ 1671과 윤증尹拯, 1629 ∼ 1714의 글씨를 한데 모아 꾸민 첩이다. 첩은 전체 34면이며, 이 중 30면이 이경석의 

글씨로 채워져 있다. 이경석은 정치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는 글씨에도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전한다. 

박세당朴世堂, 1629 ~ 1703은 이경석의 신도비문에서 “필법은 편편유려하니 청하여 구하는 자 끊이지 않더라”고 그의 글씨를 높이 

평가했으며, 현대의 저명한 한학자·서예가인 임창순任昌淳, 1914 ~ 1999은 “그의 글씨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시기의 어느 

대가大家에게도 뒤지지 않을 명가名家다. 이때의 글씨가 대개는 측필側筆과 편봉偏鋒을 써서 필법의 정법正法을 잃고 있는데 이경

석의 글씨는 모두 중봉中峰을 썼고 결구와 자획에서 허술한 곳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중세에 있어 보기 드문 솜씨다”라고 언급했

다. 그러나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그의 진적은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백헌명재필적』에 수록된 <시고>는 그의 

대표 서예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 운필의 속도는 빠르고 글자의 짜임새는 치밀하고 또한 필획은 강건하다. 특히 행서와 초서

를 혼합해 쓴데다 붓의 속도를 줄인 듯하다가 다시 붙이는 등 이완과 긴축을 적절히 섞어 가며 쓴 점에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In 1903, Yi Geon-lin1862 - 1941 collected the writings authored by Yi Gyeong-seok (pen name: Baekheon, 1577 - 1640) and 
Yun Jeung (pen name: Myeongjae; 1629 - 1714) that had been stored in the home of  his ninth-generation grandfather Yi 
Gyeong-jik1577 - 1640. A draft for poetry by Yi Gyeong-seok in this collection is considered to be one of  his finest works 
of  calligraphy.

107 
백헌명재필적 
白軒明齋筆跡 
 Collection of  Writings by Baekheon and Myeongjae

이경석(李景奭, 1595 ∼ 1671)·윤증(尹拯, 1629 ∼ 1714)

조선 17세기 ｜ 세로 17.0  가로 29.0 ｜ 종이에 묵서

Yi Gyeong-seok (李景奭, 1595 - 1671) · Yun Jeung (尹拯, 1629 - 1714)
Joseon Dynasty (17th Century) ｜ L 17.0  W 29.0 ｜ Ink Writing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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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첩은 설봉雪峰 김의신金義信, 1603 ~ ?이 당나라 자서子西가 지은 <고연명古硯銘>을 쓴 것으로 1643년 계미癸未, 인조 21 사행 또

는 1655년 을미乙未, 효종 6 사행 때 조선통신사 일행의 사자관寫字官으로 일본에 갔다가 남긴 작품이다. 조선중기 유행한 석봉체

와 같이 도학자道學者들의 성정性情 기질氣質에 부합하는 엄정嚴正 단아端雅한 글씨의 골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붓놀림이 

활달하고 생동감 넘치는 필획筆劃의 음양陰陽 대비가 뚜렷한 것이 특질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당시 일본과는 다른 조선 글씨

의 전형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조선중기서예전>과 <석봉 한호전>에 소개된 설봉의 ‘각체필첩’

과 함께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설봉의 필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대표적인 필적에 속한다. 

김의신은 정로위定虜衛 김응선金應善의 자제로 1637년인조 15 정축丁丑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급제했으며, 사자관이었던 한석봉의 

석봉체石峯體를 이은 대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한호는 천자문千字文으로 조선 글씨의 전형을 세운 인물이자 임진왜란 때 대

명외교문서를 도맡아 씀으로서 최고 필명을 국내외에 알렸다. 석봉 한호韓濩, 1543 ~ 1605가 글씨를 잘 써서 선조宣祖로부터 가평

군수에 제수된 바와 같이 김의신 역시 글씨를 잘 써서 중부참봉中部參奉에 제수되었다. 이러한 필명에 힘입어 1643년인조 21에는 

정사 윤순지·부사 조경·종사관 신유 등과 함께, 1655년효종 6에는 정사 조형·부사 유창·종사관 남용익 등과 함께 두 번에 

걸쳐 통신사通信使의 사자관寫字官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의 글씨는 효고현兵庫縣 고베神戶의 선창사禪昌寺 현판이나 야마구치현山口県 가미노세키정上関町] 강국사江國寺 현판 등이 일본

의 여러 지역에 남아 있으며, 국내에도 최명길崔鳴吉의 아버지 최기남 신도비崔起南 神道碑 등이 있다.  

This album of  calligraphy by Kim Ui-sin1603 - ? entitled, “Writings on Old Inkstone,” was compiled during his trip to 
Japan as a scribe for a Korean delegation. The strict and refined form of  the characters is characteristic of  Seokbong-che 
style from mid-Joseon Dynasty, while the dynamic use of  brushstrokes emphasizes strong contrasts.

108 
김의신 서첩  
金義信書帖 
Album of  Calligraphy by Kim Ui-sin

김의신(金義信, 1603 ~ ?) ｜ 조선 17세기 ｜ 세로 27.0  가로 648.0 ｜ 종이에 묵서(절첩)

Kim Ui-sin (金義信, 1603 - ?) ｜ Joseon Dynasty (17th Century) ｜ L 27.0  W 648.0 ｜ Ink Writing on Paper (Attached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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硯與筆墨 蓋其氣類也

벼루와 붓과 먹은 기가 같은 동류의 것들이다. 

出處相近 任用寵遇相近也 

나아가고 들어앉아 처신하는 것이 서로 비슷하고, 

쓰이어 일을 맡아하거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도 서로 비슷하다. 

獨壽夭不相近也

다만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만은 서로 비슷하지 않다. 

筆之壽以日計 墨之壽以月計 硯之壽以世計 其故何也? 

붓의 수명은 일수로 헤아리고, 먹의 수명은 월수로 헤아리며, 벼루의 수명은 몇 대로 헤아린다. 

그러한 까닭은 무엇인가?

其爲體也筆最銳 墨次之 硯鈍者也. 豈非鈍者壽而銳者夭乎?

그 몸뚱이 생김을 보면, 붓은 가장 날카롭게 생겼고, 먹이 그 다음이며 벼루는 둔하게 생겼다. 

어찌 둔하게 생긴 것은 수명이 길고 날카롭게 생긴 것은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겠는가? 

其爲用也筆最動 墨次之 硯靜者也. 豈非靜者壽而動者夭乎? 

또 쓰임을 보면 붓은 가장 많이 움직이고, 먹이 그 다음이며, 벼루는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다. 

어찌 고요하게 있는 것은 수명이 길고 움직이는 것은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겠는가? 

吾於是 而得養生焉 以鈍爲體 以靜爲用 

나는 여기에서 양생의 법을 터득하였다. 둔한 것으로써 몸을 삼고 고요한 것으로서 쓰임을 삼으면 되는 것이다. 

或曰 壽夭數也 非鈍銳動靜所制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운명이다. 몸이 둔하고 날카롭거나,  움직이고 고요히 있는 것에 제어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借今筆不銳不動 吾知其不能與硯久遠矣 

가령 붓이 날카롭게 생기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벼루와 같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雖然寧爲此 勿爲彼也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벼루처럼 둔하고 고요해야지 저렇게 붓처럼 날카롭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銘曰 不能銳 因以鈍爲體 不能動 因以靜爲用 惟其然 是以能永年 

벼루에 다음과 같은 명을 쓴다. “날카롭지 못해서 둔한 것을 몸으로 삼고 움직이지 못해서 고요함으로 쓰임을 삼는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수명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다.”

右古硯銘 唐子西表 

오른쪽은 <고연명古硯銘>인데 당唐나라 자서子西가 지은 것이고,

朝鮮國雪峯書 

조선국에서 온 ‘설봉雪峯’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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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爲金石姿>이하 총 여섯 폭의  오언시五言詩 병풍은 당나라 한유韓愈, 768 ~ 824의 시인 <北極贈李觀詩>과 <秋懷詩 六>, <秋懷

詩 十一>, <岐山下詩 二>, <秋懷詩 三>등을 매계梅溪 이전직李全直, 1618 ~ 1682이 각각 쓴 것인데 세 번째 수 ‘감勘’, ‘점點’과 여섯 번

째 수 ‘재在’, ‘유有’는 원문과 순서가 바뀌었다. 총 6폭의 작품 중 첫 폭인 <方爲金石姿> 의 조형을 보면 엄정嚴正한 해서楷書로 점

획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긴장된 필획筆劃으로 구사되어 있다. 글자의 간가결구間架結構, 또한 필획의 대소大小나 태세太細

의 큰 변화 없이 균정均整하게 구사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여섯 폭 작품 전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글씨가 그 사람이다

[서여기인書如其人]’고 했듯이 이 글씨에서  매계 이전직의 충정忠正 강직剛直한 인간됨이나 삼엄森嚴한 정신경계를 읽어낼 수 있다. 

조선인이지만 일본에서 평생을 보낸 매계 이전직의 생애는 매우 기이하다. 매계의 부친 이진영李眞榮, 1571 ~ 1633은 조선인으로 

일본 유학儒學의 시조始祖로 추앙받았던 인물인데, 조선인 유학자로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종전 후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매계를 낳았던 것이다. 일본에서 삶을 마감한 매계의 부친은 1619년 와카

야마 기이국紀伊國의 새로운 통치자인 다이묘大名로 부임한 도쿠가와 요리노부에게 번정藩政 건의문을 올려 존경받는 시강侍講

이 되었고, 그의 유고遺稿는 장남인 매계를 유신儒臣의 반열에 올려놓은 계기가 되었다. 매계는 명치유신明治維新이전까지 일본

사람들의 교육헌장이나 다름 없는 『부모장父母狀』을 만들어 이름을 떨쳤다. 이진영과 아들 매계 이전직이 살았던 오사카 와카

야먀 해선사海善寺에는 현재 이들의 묘가 있다.

方爲金石姿 萬世無緇磷  梅溪 방정한 것은 금석의 자태라  영원토록 어두운 구석이 없다. 매계

浮念劇含梗 塵埃慵伺候  梅溪 뜬생각은 가시 걸림보다 따갑고 먼지 티끌에 매달리면 멀리 내다볼 수 없다. 매계

不如覰文字 丹鉛事點勘  梅溪 (매사가) 글을 읽는 것만 같지 못하니 붉은 연필[주묵朱墨]로 일일이 점검 해 본다.  매계

詰屈避語穽 冥茫觸心兵  梅溪 구불구불 돌아 말의 함정을 피하려니 아득한 바다 같은 마음 갈등만 촉발 되네 . 매계  

何能辨賢悴 且欲分賢愚  梅溪 어떻게 현자의 근심을 분별하고  또 현자의 어리석음을 나누겠는가. 매계

丈夫意在有 女子乃多怨  梅溪 장부가 큰 뜻을 품으면 여자는 이에 원망이 많다. 매계

This folding screen contains six works of  calligraphy in strict semi-cursive script by Yi Jeon-jik (pen name: Maegye; 1618 
- 1682), all of  which are identical in size of  characters and thickness of  brushstrokes. Yi Jin-yeong1571 - 1633, father of  
Yi Jeon-jik, is a neo-Confucian scholar who was taken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was 
revered as the founder of  Japanese Confucianism. Yi Jeon-jik had also lived in Japan and became famous for his book 
“Fathers and Mothers (父母狀),” which was used as the textbook of  education in Japan until the Meiji Restoration.

109 
이전직 필 행서  
李全直筆行書 
 Calligraphy in Semi-Cursive Script by Yi Jeon-jik

이전직(李全直, 1618 ~ 1682) ｜ 조선 17세기 ｜ 세로 127.0  가로 38.7 ｜ 종이에 묵서

Yi Jeon-jik (李全直, 1618 - 1682) ｜ Joseon Dynasty (17th Century) ｜ L 127.0  W 38.7 ｜ Ink Writing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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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언시七言詩 두 수로 된 이 작품은 1719년己亥, 숙종 45 도쿠가와 요시무네 

취임 축하사절 성격의 통신사 일행 중 서기書記로  간 성몽량成夢良, 1718 ~ 

1795과 당시 조선통신사 일행을 맞이 한 인물 중 일본인 의헌義軒이라는 호

를 가진 사람과 합작한 것이다.  

먼저 의헌이 <장한원시長閑園詩>를 적었는데 “我安民靜不知歲 高調太平一

曲歌 나도 백성도 안정되어 세월을 잊었으니 목소리 높여 태평가를 부르

누나. ”에서 보듯이 에도시대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다. 의헌의 노래를 받

아 답 시로 붓을 들은 조선국에서 온 동화東華 소헌嘯軒 성몽량은 “百里陶然

城太古 溪花如笑鳥如歌 백리 멀리 아른 아른 성곽은 태고에 잠들고 시냇가 

웃는 꽃은 새가 노래하는 듯.”이라고 이국인이 본 당시 일본 에도시대 태평

성세를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다. 

나카오 히로시가 지은 『조선통신사』한림대일본학연구소 발행에 의하면, 1719

년 조선통신사는 홍치중을 정사正使로 하고 부사副使는 황선, 종사관은 이

명언, 제술관은 신유한, 서기는 장응두·성몽량·강백 등 475명의 대규모 

인력이 파견되었는데 오사카에만 129일간 체류하였다. 일본에서는 보통 

통신사 일행을 맞이하는데 1,400여 척의 배와 1만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접대비는 한 번藩의 1년 경비를 소비할 정도로 성대하였다. 

<의헌·성몽량 7언시 2수>의 장황은 전형적인 일본식인데 화려한 비단으

110 
의헌·성몽량 필 행서  
義軒·成夢良筆行書 
 Calligraphy in Semi-Cursive Script by Seong Mong-
ryang, Uiheon

의헌(義軒), 성몽량(成夢良, 1718 ~ 1795)

조선 18세기 ｜ 세로 31.8  가로 84.2  

비단에 묵서 

Uiheon (義軒), Seong Mong-ryang (成夢良, 1718 - 1795)
Joseon Dynasty (18th Century)｜ L 31.8  W 84.2  
Ink Writing on Silk 

로 상하 이중으로 둘러싼 데다 보관 상태도 아주 양호하다. 다만 성몽량의 생몰년이 기존 사료에는 1718년에 태어나 1795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19년 기해사행에 제술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행시기와 생몰의 추가 고증이 요구된다.

滿目 觀十萬家 비단을 온통 깐 듯 도성의 집들 즐비하고

官途松並綠雲霞 관가 도로 소나무에 푸른 노을 둘러있구나.

我安民靜不知歲 나도 백성도 안정되어 세월을 잊었으니

高調太平一曲歌 목소리 높여 태평가를 부르누나.

長閑園詩 義軒 장한원시 의헌

鳴鍾家似墅人家 종소리 울리는 집[대가집]이 마치 농막 같은데

滿塢松篁帶晩霞 언덕 가득 소나무 대나무 노을 안개 둘러있구나.

百里陶然城太古 백리 멀리 아른 아른 성곽은 태고에 잠들고 

溪花如笑鳥如歌 시냇가 웃는 꽃은 새가 노래하는 듯하네.

東華 嘯軒 成夢良 동화[조선국] 소헌 성몽량

This work consists of  two corresponding seven-character quatrains. The first was written by Seong Mong-ryang1718 - 

1795 during his visit to Japan as a secretary in the Korean delegation dispatched to celebrate the inauguration of  Shogun 
Tokugawa Yoshimune. The second poem was authored in response to Seong by a member of  the group that received 
the Korean delegation, recorded here as a signature of  his pen name “義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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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觀>은 1811년 신미辛未 사행때 통신사 일원으로 일본에 간 청옹淸翁 진동익秦東益, 1773 ~ ?이 남긴 작품이다. 1809년 기사己巳 

증광시增廣試에 역관으로 뽑혀 뒤에는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는 사실 정도 외에 그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서풍書風의 활달하고 힘찬 필치의 대자大字로 구사되어있다. ‘정관靜觀’은 “萬物靜觀皆自得 우주만

물을 고요히 살펴보면 모두 제 분수대로 편안 하고”에서 따온 말이다. 우주만물의 운행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하나로 본 성리학

자들의 사상을 볼 수 있는 핵심구절이다. ‘정관靜觀’은 정호程顥, 1032 ~ 1085가 지은 다음과 같은 <秋日偶成, 가을 날과 짝을 이루

다>에 나온다. 

閑來無事復從客 한가로워진 뒤 아무 일에나 마음 차분하지 않는 일 없고

睡覺東窓日已紅 잠에서 깨어나 눈 떠보면 동창에는  이미 햇빛 붉게 비친다.

萬物靜觀皆自得 우주만물을 고요히 살펴보면 모두 제 분수대로 편안하고

四時佳興興人同 사계절의 취향은 인간과 일체가 되어 바뀐다.

道通天地有形外 우리가 믿는 도는 천지간 형체 있는 것에까지 행해지고

思入風雲變態中 모든 것 자연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 때 내 마음 달관된다.

富貴不淫貧賤樂 부귀에 흐트러지는 일 없고 빈천해도 굴하지 않으며

男兒到此是豪雄 남아가 이경지에 도달하면 참으로  영웅호걸이 아니겠는가.

정호는 중국 북송北宋 중기의 유학자로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과 ‘성즉이설性則理說’을 주창하였다. 그의 사상은 동생 정이를 거쳐 

주자朱子에게 큰 영향을 주어 송나라 새 유학의 기초가 되었고, 정주학程朱學의 중핵을 이루었다.

This work is attributed to Jin Dong-ik (pen name: Cheongong; 1773 - ?) based on the inscription, which reads “Cheongong 
of  Joseon.” Jin had visited Japan as a member of  the Korean delegation in 1811. He worked as a government interpreter 
and a 2nd grade junior official, and was renowned for his excellent calligraphy. The text “靜觀,” meaning “tranquil 
observation,” comes from a line of  a poem by 11th-century Chinese philosopher Cheng Hao (1032 - 1085): “A tranquil 
observation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tells me all are content in their places (萬物靜觀皆自得).”

111 
진동익 필 행서 
秦東益筆行書 
 Calligraphy in Semi-Cursive Script by Jin Dong-ik

진동익(秦東益, 1773 ~ ?) ｜ 조선 19세기 ｜ 세로 52.0  가로 90.1 ｜ 종이에 묵서

 Jin Dongik (秦東益, 1773 - ?)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52.0  W 90.1 ｜ Ink Writing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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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 신위申緯, 1769 ~ 1845가 장석구張錫九라는 인물에게 회갑을 기념하여 쓴 대련이다. 자하가 조선후기 서풍으로 유행하였던 소

위 ‘미동체米董體’의 필치를 독자적인 조선식으로 소화해 낸 작품이다. 당시 추사를 중심으로 한 청대 비학의 영향이나 원교 이

광사 류의 동국진체가 유행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자하 신위는 조선후기 시詩 서書 화畵 삼절三絶로 이름을 날린 문인으로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한수漢叟, 호는 자하紫霞·경수당

警修堂이다. 1799년정조 23 춘당대 문과에 을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된 이래 1812년순조 12 진주겸주청사陳奏兼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가서 당대 대학자 옹방강翁方綱과의 교유는 그의 문학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22년 병조참판, 

1828년 강화유수, 그 후 이조참판·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없어져가는 악부樂府를 한역한 <소악부小樂府>와 시사평詩史評을 한 <동인논시東人論詩>35수와 우리나라의 관우희觀優戱를 읊은 

<관극시觀劇詩>가 있다. 그림은 산수화와 함께 묵죽墨竹에 능하였는데 이정李霆·유덕장柳德章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묵죽화가로 

손꼽힌다. 강세황姜世晃에게서 묵죽을 배웠던 그는 남종화南宗畫의 기법을 이어받아 조선 후기 남종화의 꽃을 피웠는데, 그의 묵

죽화풍은 아들 명준命準·명연命衍을 비롯한, 조희룡趙熙龍 등 추사파秋史派 화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저서로 『경수당전

고』와 김택영이 600여 수를 정선한 『자하시집紫霞詩集』이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다.

望重萁彊慶隆周甲 덕망이 높고 건강하고 경사로운 회갑 

祝賢書張公錫九先生六旬晉一榮慶 현서 장석구선생의 육순 경사를 축하하며 

紫霞老樵 자하 노인이 쓰다. 

杖[國][髮]眉儀型足式 경륜과 위엄 격식을 갖춘 회갑   

祝賢書張公錫九先生六旬晉一榮慶 현서 장석구 선생의 육순 경사를 축하하며  

紫霞老樵 자하 노인이 쓰다.

This work by Sin Wi1769 - 1845 written in celebration of  the sixtieth birthday of  a man named Jang Seok-gu reinterprets 
the Midong-che style of  Chinese calligraphy, based on the traditional Korean styles. This particular work shows the 
influence of  the study of  epigraphs led by master calligrapher Kim Jeong-hui and various calligraphy styles of  the time 
when a rising movement sought to create the so-called Donggukjin-che, or “true style” of  Korean calligraphy. 

112 
신위 필 행서대련 
申緯筆行書對聯 
 Calligraphic Couplet in Semi-Cursive Script by Sin Wi

신위(申緯, 1769 ~ 1845) ｜ 조선 19세기 ｜ 세로 130.5  가로 34.0 ｜ 종이에 묵서

Sin Wi (申緯, 1769 - 1845)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130.5  W 34.0 ｜ Ink Writing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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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난 60대에 쓴 현판 작품으로 보인다. 글자의 조형을 보면 ‘법法’의 ‘수氵’자를 극도로 작게 하

고 상대적으로 ‘거去’를 극도로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조형적으로 변화를 극단적으로 가져가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측면에

서 조화를 이끌어내는 추사만의 공간경영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사의 조형의식은  ‘해海’, ‘도道’, ‘화化’도 마찬가지

다. 필획은 추사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파책이 극도로 생략된, 마치 전서 필획과 마찬가지의 서한西漢시대 예서隸書에다 예서

의 결구를 구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평생 경서연구로 나이가 든 자신을 ‘삼연노우三硏老迂’라 지칭한 흔하지 않은 별호를 쓰

고 있다.

           

法海道化  불법佛法이 무한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불도佛道]가 온 천지에 퍼짐

三硏老迂  삼연노우  

This work is presumed to have been written by the master calligrapher Kim Jeong-hui1786 - 1856 in his sixties. Despite the 
extreme deformation of  each character-for instance, the character “法 (law)” is composed of  one component “氵 (water)” 
that is rendered disproportionately small in comparison to the other, “去 (to go)”-Kim’s brushstrokes create harmony 
within the whole, revealing his keen sense of  space.

113 
김정희 필 법해도화 
金正喜筆法海道化 
 “Through the Deep Sea of  Buddhist Laws and Onto the Right Path (法海道化)” by Kim Jeong-hui

김정희(金正喜, 1786 ∼ 1856) ｜ 조선 19세기 ｜ 세로 24.0  가로 112.3 ｜ 종이에 묵서

Kim Jeong-hui (金正喜, 1786 - 1856)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24.0  W 112.3 ｜ Ink Writing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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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으로 된 <文學·金石>은 시문詩文과 서화書畵 전각篆刻의 관계를 읊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문구의 작품이 있는

데 <金石縱橫乃如此 文學刻畵臣能爲>가 그것이다. 『추사체 진수, 과천시절 추사글씨탁본전』 과천시, 성강문화재단 한국미술사연구소 

주최 도록 56쪽에 소개된 목각탑본 작품을 도록 풀이대로 소개하면 “금석을 종횡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문학을 마음에 새기기

는 능히 할 수 있다.”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曾見蘇齋石庵 數寫皆句 雖三十年後 尙覽 神光在眼 匪敢妄欲摹追耳此”라는 협

서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협서문구는 <오악五岳 육경六經> 대련작품삼성리움미술관 소장에 그대로 보이는데 추사가 척질戚姪인 

이당怡堂  조면호趙冕鎬, 1803 ~ 1887에게 준 것이다. 위의 두 작품과 <오악五岳 육경六經>은 모두 청나라 유용과 같은 첩파帖派의 영

향을 짐작케 하는 서체書體나 서풍書風으로 보아 추사체가 본격적으로 구사되는 60대인 제주유배에서 풀려나는 전후의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두 작품이 원작과 목각탑본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비교해 보면 ‘금석金石’, ‘문학文學’만 예를 들어도 필획의 성격이나 골

격, 글자의 짜임새와 긴장감 등에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文學·金石>의 작품 재질은 조선 한지가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 수입된 종이이다. 18, 19세기 조선 후기와 말기에 들어 청나라

와의 교유가 활발해지면서 화선지에 작은 금박이나 은박을 붙인 냉금지冷金紙나 분당지粉糖紙 등의 중국 종이가 수입되어 활발

하게 서예 작품이 제작되었음을 반영하듯 이 작품도 운룡문이 그려진 노란색 종이와 같은 화려한 문양의 중국 수입지에 구사되

고 있다. <文學·金石> 작품의 협서 첫머리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작품을 써준 대상인물인 ‘동산桐山’ 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

지지 않았다. ‘단파거사檀波居士’는 추사의 별호로 희귀하게 용례가 보여 추사의 호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삼성리움미

술관에 소장된 보물 547-4호인 <초의정송용반야심경草衣淨誦用般若心經 삼성리움미술관소장> 서첩에서 확인된다. 이 작품은 일종

의 사경으로 제주 유배시절 추사가 ‘반야심경’을 초의에게 써준 해서체의 대표작이다. 추사는 유배지인 대정 삼방굴사에서 쓴 <

초의정송용반야심경> 말미에 사경寫經한 소회를 기문記文으로 “以此垢滓身 寫此經卽火中蓮華 卽處染常淨之義 想不爲護經金剛

所呵 檀波居士書爲艸衣淨誦. 檀波 又改羼波並記”를 남기는데 여기에서 ‘檀波居士’가 확인된다. 따라서 본 작품 <文學·金石>의 

제대로 된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탁본으로 된 <金石·文學>, <五岳·六經>, <초의정송용반야심경草衣淨誦用般若心經>을 같이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文學縱橫各天性  문학을 종횡으로 하는 것은 각자의 천성이지만   

金石刻畵臣能爲  금석과 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능히 신이 할 수 있다. 

 

桐山書齋 挂定   

曾見蘇齋石庵 數寫皆句 雖三十年後 

尙覽 神光在眼 匪敢妄欲摹追耳此

檀波居士

동산에게 준다. 일찍이 소재와 석암이 여러 차례 이 두 구절을 필사하는 것을 보았다. 

비록 30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아도 눈에 신광이 있어 감히 망령되게 이를 쫒아 따라 써볼 욕심을 내지 못하겠다. 

단파거사

This couplet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etry, epigraphs and paintings and is presumed to have been written 
by Kim Jeong-hui in his sixties, when he established his unique style of  calligraphy that came to be known as Chusa-
che, coined after Kim’s pen name Chusa. This work is done on imported paper from China, which shows that increased 
exchange with China introduced to Korea decorative paper such as gilt paper or fine white bundang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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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필 행서대련 
金正喜筆行書對聯 
 Calligraphic Couplet in Semi-Cursive Script by Kim Jeong-hui

김정희(金正喜, 1786 ∼ 1856) ｜ 조선 19세기 ｜ 세로 130.5  가로 30.4   ｜ 종이에 묵서

Kim Jeong-hui (金正喜, 1786 - 1856) ｜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130.5  W 30.4 ｜ Ink Writing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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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論語』에 나오는 “歲寒然後 知松栢之不彫 날씨가 추어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푸름이 돋보임

을 알게 된다.” 는 문구를 축약한 것이다. 다소 어리숙한 필치로 구사된 고종황제의 현판懸板글씨다. 

歲寒後知 珠淵

날씨가 추워진 이후에 [송백松柏]의 푸름을 안다. 주연

This phrase comes from the following passage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 “When the year becomes cold, then we 
know how the pine and the cypress are the last to lose their leaves (歲寒然後知松栢之不彫).” It is a work of  unrefined 
calligraphy by Emperor Gojong r. 1863 - 1907, presumed to have been done as commemorative building plaque. As it is 
often the case with calligraphy by a king, there is no other marking (i.e. record of  writing or seal) except for Gojong’s 
pen name Ju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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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어필 세한후지 
高宗御筆歲寒後知 
 “When the Year Becomes Cold, Then We Know (歲寒後知)” by Emperor Gojong 

고종(高宗, 1852 ~ 1919) ｜ 1900년 전후 ｜ 세로 29.0  가로 85.0 ｜ 비단에 묵서

Emperor Gojong (高宗, 1852 - 1919) ｜ Around 1900 ｜ L 29.0  W 85.0 ｜ Ink Writing on Silk


